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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 강상민 대표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 설립... 메밀 재배-가공 생산, 음식점-카페 운영

이병로 기자 승인 2022.09.21 22:08

한라산아래첫마을의  대표적  상품인  제주메밀  비비작작면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달(9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

라산아랫첫마을 영농조합법인(이하 한라산아래첫마을) 강상민 대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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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강 대표는 벼농사가 쉽지 않은 해발 500m 고지의 작은 마을(21개 가구)에서 지역민들과 무

농약 메밀을 생산하고 식당, 카페를 운영하며 마을을 제주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 지역 경

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심사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라산아래첫마을은 자가 생산 및 지역의 15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연 약 100톤

(약 5억 원)의 메밀을 조달(1차)하고 메밀쌀, 메밀가루 등을 제조·가공(2차)하며, 메밀 전문음식

점·카페를 운영하는 농촌융복합 경영체이다.

한라산아래첫마을이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는 농작물 재배가 쉽지 않은 척박한 땅으

로 주민들은 예로부터 축산업에 종사해 왔으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을 2013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강 대표를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개인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

아 메밀 가공공장을 2016년 건립하고,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메밀 가공기술을 표준화하고 인

증·특허를 획득하였다.

단순히 메밀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주 천혜의 관광자원과 메밀을 결합하

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메밀 전문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평일에도 줄

을 서는 제주의 맛집 명소가 되었다. 또한, 매년 메밀꽃 축제, 메밀꽃 도보여행, 메밀 베

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다채로운 융복합 활동을 하고 있다.

강 대표는 “올봄부터 코로나19로 멈췄던 제주 메밀축제를 다시 개최하고 제주민속촌 내 직

영점을 개설하면서 지역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체험을 위한 다양한 기반을 마련

하여 제주 메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작지만 마을 주민 모두가 잘사는 풍요로운 농업공

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한라산아래첫마을은 지역 소멸 위기를 마을공동체

의 노력으로 극복해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자리 잡은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며,  “앞으로

도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여 융복합을 실천하고 농촌경제에 기여하는 우수 경영체를 지속 발

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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